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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 6. 17.(월) 조간 배포 2024. 6. 14.(금)

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20.3만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 개인 약 266만5천명의 신용평점 평균 약 31점 상승, 특히 청년이 크게 혜택 
- 개인사업자 약 20만3천의 신용평점 평균 약 101점 상승, 골목상권이 주로 혜택

  ‘24.3.12일 전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4.5.31일까지 소액연체금액(2천만원 이하)에 대한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
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이에 따라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약 298만4천명 중 약 266만5천명

(NICE 평가정보 기준, 이하 같음), 개인사업자 약 31만 중 약 20만3천(한국

평가데이터 기준, 이하 같음)이 신용회복 지원이 종료되는 5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1.15일 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발표된 이후 5월말 기준 연체금액 전액상환자 수가 1월말 대비 개인은 약 

7.5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3.9만이 증가하여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전액상환 개인 현황> <월별 전액상환 개인사업자 현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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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40대 22.7%, 60대 이상 

21.2%, 30대 21.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업종비중은 

도·소매업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8%, 수리 등 서비스업 

11.0%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개인 신용회복 비중(단위:%)> <업종별 개인사업자 신용회복 비중(단위:%)>

  개인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66만5천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상승(653점 → 684점, ‘24.5월말 기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용

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0점, 30대의 경우 32점이 

상승하여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조치에 따라 신용평점이 상승한 개인들은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한도금액 

상향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5월말까지 실제로 약 2만6천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3천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에도 많은 국민들이 신규 금융거래 체결이나 보유 금융상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0만3천의 신용평점이 평균 

약 101점 상승(624점→725점, ‘24.5월말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상승한 신용평점은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등 전 업종에 걸쳐 유사한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5월말까지 약 0.8만이 제1금융권

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신규 금융거래 체결이나 보유 금융상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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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대상(개인) 신용평점 변화> <신용회복대상(개인사업자) 신용펑점 변화>

<연령별 개인 신용평점 상승효과> <업종별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효과>
구분 상승점수 구분 상승점수

20대 이하 40 제조업 104
30대 32 도·소매업 100
40대 29 숙박·음식점업 100
50대 28 교육서비스업 99

60대 이상 30 예술·스포츠·여가업 100
전체 31 수리·기타서비스업 99

기타 102
전체 101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해 파산정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24.3.28. ~ 
5.7. 입법예고)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상록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권진웅 (02-2100-2625)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책임자 부  장 이병철 (02-3705-5917)

담당자 팀  장 조창선 (02-3705-5911)

나이스평가정보
책임자 실  장 신동준 (02-2122-5241)

담당자 매니저 천은영 (02-2122-4573)

한국평가데이터
책임자 상  무 유현상 (02-3215-2331)

담당자 부  장 이윤석 (02-3215-2607)


